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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콘라데 수녀(SISTER  MARIA  KONRADE) 
 

소피 그로스 (Sophie GROß)  ND  3386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 1912년 5월 12일 독일, 바바리아 필나흐 

서 원 : 1936년 3월 25일 뮬하우젠 

사 망 : 2013년 10월 8일  뮬하우젠 

장 례 : 2013년 10월 11일 뮬하우젠 

 

소피 그로스,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농부 프란츠 자비에와 그의 아내 테레즈의 5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7년 동안 다닌 뒤, 그 당시 독일에서 흔히 그랬던 것처럼 주일에만 수업을 해서 

주중에 부모의 농장에서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양성 학교에서 1년간 학업을 계속했다.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어린 시절을 가족의 품에서 지냈던 행복한 순간으로 그리곤 했지만 위쪽 팔라티나테 

산자락에 있었던 농장의 가난하고 고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소피가 공부를 몹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1926년 한 사제는 소피가 뮬하우젠의 지원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다. 그 학교는 사비를 들여 여자 고등학교의 오베르테르시아라는 것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졸업 후에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갔고 1933년 시험에 합격하였다. 소피는 같은 해 

9월 뮬하우젠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한다.   

41년 동안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웨스트팔렌 , 루르 지역, 라인 저지대에 있는 여러 어린이 집에서 교사로 

일했고 어떤 때는 동시에 각각 다른 공동체의 분원장이 되기도 했다. 1977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그만두고 공동체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거나 손님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가미쉬 파튼키르혠의 성 요셉 

게스트하우스 일을 돕기 위해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사랑하는 바바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수녀에게는 큰 선물이었다. 그곳에서 수녀는 시간이 나면 알프르 산을 오르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곤 했다. 

수녀는 뮬하우젠 살루스에서 생애 마지막 18년을 보내며 은퇴 시절을 즐겼다. 마침내 고령의 101세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수녀를 영원한 평화로 부르셨다.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밝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평평한 시골, 저지대 라인 지역 언어, 낯선 음식, 

그 밖의 다른 것 등 모든 것이 새로웠던 뮬하우젠의 초기 시절에 대해 하는 이야기할 때면 다들 무척 

재미나게 들었다. 초기에는 수녀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들었고 사람들도 수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데다가 산과 가족이 그리웠지만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더욱이 콘라데 수녀는 이미 이른 나이였을 때부터 자신이 노틀담 수녀가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 부모, 동료들 모두가 솔직 담백함, 이해심, 명랑한 성품 때문에 수녀를 사랑했다. 결과적으로 

수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계획과 방법을 마련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공동 생활의 행사들, 살루스와 수녀원과 학교 주변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수녀는 

또한 친지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며 더 이상 직접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편지를 

대신 써 줄 동료 수녀를 찾아냈다.  

수녀는 100번째 생일 축하를 계획해서 손님초대를 했고 그 날을 몹시 기다렸다가 복을 빌어주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초대 객과, 다른 많은 즐거움, 특히 바바리아에서 아들과 함께 먼 길을 와 준 조카손녀의 방문을 

즐겼다. 그 날의 또 다른 절정은 자신의 의사인 레쩨 씨와 왈츠를 춘 일이었는데 박사는 카페테리아에서 

휠체어에 앉은 수녀를 이리저리 돌리며 스텝을 밟았다. 마리아 콘라데 수녀는 사진을 보여주고 축하 

메시지를 읽어주게 하면서 오래 동안 이 잔칫날에 대한 기억을 누렸다. 수녀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허락하는 날이면 밖으로 나와 자연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곤 했다.  

우리는 당신의 풍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신앙과 굳건함, 주의력과 유머의 은사를 언제든 나누어 주었던 

마리아 콘라데 수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드린다.  


